[image: image1.jpg]20224, 3,Z 4% PwerUp'

52 Mgl




[image: image2.png]


[image: image3.jpg]Ty



[image: image4.png]TxH iz opyz!
Ebnfll o Ikl






�





�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임원과 지난 4일 취임한 김문수 위원장이 지난 6일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경사노위를 일방적인 정책관철 하위도구로 전락시킨다면 특단의 선택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시간 유연화를 비롯한 정부 노동개혁 과제를 경사노위 의제로 끌어들이면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갈등의 중재자, 대타협의 거멀못으로서 자기 위상을 높여 가야 한다”며 “경사노위 대표자 핵심적 역할은 개인의 주의·주장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합리적 타협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경사노위가 역사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노동계를 적대하고 재계만 포용한 행보를 했던 김문수 위원장에게 쓴소리를 한 셈이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노총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중심이고 건국의 주역이고 민주주의의 주역”이라며 “대한민국을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위원장과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답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한국노총 관련 예산을 수용하고 민주노총 사업장과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실천해 왔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한국노총을 방문한 데 이어 다음주께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방문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와 노동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의제가 경사노위로 넘어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중단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재가동도 점쳐진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설정 여부를 논의하는 근로시간 면제심의 위원회는 노사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의제를 경사노위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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